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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 전담반 운영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KT노동조합 최장복 위원장은 4월 14일(수), 노동조합 동우회를 예방하고 선배 조합간부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. ��최장복 위원장은 이날 “취임 후 첫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 뵙게 되었다”고 운을 뗀 뒤 “과거 민주화를 요구하며 인간다운 삶을 찾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되었던 암울한 시절, 선배님들이 보여주셨던 선도와 실천은 KT노동조합의 미래까지 자양분을 공급하는 영원한 정신으로 남을 것”이라고 헌사했다. ��이어 “저희 후배들은 한 사람,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정의가 아닌 것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던 여러 선배님들의 뜻을 받들어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이어 나가도록 열심히 뛰겠다”고 의지를 보였다. ��계속해서 “KT노동조합이 정도를 걷도록 거침 없는 충고와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”고 강조했다. ���노동조합은 4월 13일(화)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‘2021년도 단체교섭’을 위한 전담반을 가동 중이다. 단체교섭은 조합원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노동조합 사업인 만큼 요구부터 타결까지 해마다 뜨거운 논의와 공방이 거듭됐다. ��따라서 노동조합은 매해 단체교섭 일정이 잡히기 이전부터 전담반을 구성해 협상논리를 마련하는 등, 교섭위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. 더불어 중앙의 지도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정비 및 하부조직의 일사불란한 참여 유도를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는 방침이다. �전담반을 이끌고 있는 변우영 정책실장은 이날 “올해 단체교섭은 새로이 단협을 갱신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 하에 교섭추진방식의 명확한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”고 설명한 뒤 “조합원의 기대와 열망에 누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단체교섭을 준비하자”고 당부했다. 





최장복 위원장, 노동조합 동우회 예방 �“선배들 지혜와 사명감 이어 조합원 중심 노조 완성하겠다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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